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615-621,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61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615

국가주력산업 선정을 위한 산업의 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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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Centrality Analysis of Industry Sector for National Flagship Industry 
Selection

Sung-Rok Kim1, Jong-Sang Lee1*

1Faculty of Regionnal Development

요  약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
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운송업과 같은 타산업의 발전
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전자·화학과 같은 수출 및 고용이 높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내수산업 등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selection of a flagship industry is based on whether the industry's developmental impact is great and 
whether the industry can be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Here, a ripple effect may be derived by analyzing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but in the case of industries that are the centerpieces of the national 
economy, each researcher reported different results. Consequently, they could not agree on their flagship industry 
despite belonging to the same time. This study presents a prestige centrality of network analysis as a way of analyzing
an industry, which was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2013 I-O
T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ustries classified as those with high centrality include the energy industr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create a synergy effect with other industries, such as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dustries with a high level of export and employment, such as electronics and chemicals, and
industries for domestic demand,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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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으로 국가 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와 같

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흐름은 FTA 체결과 같이 국가 간 자유롭게 교류

하는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
경제체제하에서 국가 간의 거래는 각 국가마다 비교우위

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국

가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현실은 자국 산업
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 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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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tion of the National Flagship Industry 

Author Defintion of the National Flagship Industry 

KISTEP(2008) Industry that has a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in terms of production, export, and employment 

KEIT(2012) Industry that is a representative core industry of national economy, and that underlies industrial 
development 

C.H. Lee(2013) Industry that highly contributes to export

MOTIE(2002, 2013, 2014)
K.S. Lee(2007)

K.Y. Lee. and Y.J. Jang(2013)

Industry that is the bas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a representative core industry of 
national economy

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만약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약하거나 혹은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후발

국의 견제 대상이 될 경우에는 자국의 안정된 경제 발전

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 또는 육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투입자원의 한계에 따른 정책적 효율성이 중
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어떤 산업을 보호 또는 
육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발

생한다. 이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생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산업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혹은 ‘전략적
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 등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주력산업
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각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산
업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경제의 대표적 핵심 산업”
을 의미한다[1][2][3]. 여기서 ‘산업발전의 토대를 이루
는 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
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부문의 전·후방연쇄효과 분
석을 활용한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대표적 핵심 산업’에 대해 분석하

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그 방법으로는 매출
액, 성장률, 수출액, 고용률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를 활
용하는 방법과 산업의 성장잠재력, 사회공헌도, 전략적 
선택 등과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경
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분석결과는 연구자의 분석방
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곧 주력산
업 선정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주력산업에 대
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
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단편적인 자료가 
아닌 각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국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주력산업

주력산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단위 주력산업에 대한 연
구는 홍준현[4], 성태현[5], 이춘근[6] 등이 있는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거나, 지역주력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만 사실상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7]. 지역의 주력산업의 선정은 성장잠재력이 크면
서 동시 그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의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는 것

으로[4], 국가 차원의 주력산업 선정 및 정책과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차원의 주력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산업

통상자원부[8][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11], 이치호[12], 이경숙·장윤종[13], 
신종협[14], 김종기·조철[15] 등이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은 주력산업을 생산, 수

출, 고용 비중 및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국가 
및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섬유류,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등 
8개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11]은 주력산업을 국가경제의 대표적 핵심 산
업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자동

차, 조선,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금속재료, 화학공정소
재, 섬유의류, 플랜트엔지니어링, 세라믹소재 등 10개 산
업부문을 주력산업으로 제시하였다. 
이치호[12]는 수출기여도를 기준으로 6대 산업을 휴

대폰산업, TV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
학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8]는 산업통상백서에
서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부품/소재, 일반기계,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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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뿌리, 생활
용품, 자동차, 조선 등 12개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제시
하였다. 이경숙·장윤종[13], 신종협[14]의 경우 주력산업
을 국가 산업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경제의 대표적 

핵심 산업으로 정의하고,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 가전 
등 10개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9]는 반도체, 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패션, 조선해양플렌트, 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등 9
개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상정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김종기·조철[15]은 한국의 
12대 주력산업으로 기계산업군(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소재산업군(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IT제조업군(가
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음식료 등을 제
시하였다.
경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수출과 제조

업이라는 양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
정책에 의한 지원과 혜택 역시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외적 환경변화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주력

산업에 “음식료”, “생활용품”과 같은 산업부문도 포함되
는 경향이다. 
또한, 2013년의 경우, 이치호 6개 부문, 이경숙·장윤

종 10개 부문, 신종합 10개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12개 
부문으로 최소 6개 부문에서 최대 12개 부문까지 연구
자마다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이 각각 다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력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국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에 대해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국가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특정산업부문의 변화는 해당산업부
문만이 아닌 전 산업으로 영향력이 파급된다. ‘산업발전
의 토대가 되는 산업’의 경우 산업부문간 연관관계 속에
서 전·후방 연쇄효과 큰 산업을 도출하는 것과 같이, ‘국
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부문’ 역시 매출액, 수출액, 
고용률 등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가 아닌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2 네트워크분석에 의한 중심산업 도출

산업연관표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네트워크분석은 다양

한 구성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방

법이므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경
제·산업분야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산업연
관표상 각 산업을 결절점(node)으로, 결절점간 상호작용
을 연결선으로 구축한 후 네트워크상의 거래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
은 완전연결망 형태로, 산업간 교류액이 크다면 해당산
업간 상호관련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연결정도가 높

다는 것을 뜻한다. 
네트워크분석의 목적은 네트워크 형태의 특징을 도출

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
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16].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

표로, 한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정보획
득과 자원흐름에서 빠른 시간에 필요한 양을 확보할 가

능성이 높고,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된다[17]. 중심성
의 종류에는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사이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이 있으며, 이 중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 분석
에서 산출되는 중심성 지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

라고 볼 수 있다[18]. 위세중심성은 결절점들 간의 직접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 연결을 고려하며, 자신과 연결되
어있는 상대방의 중심성도 반영하여 중심성이 측정된다. 
Hubbell[19]은 선형방정식의 해를 기반으로 한 중심성 
측정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Bonacich[20]에 의해 구
체화 되었다. 즉, 위세중심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심성
과 두 결절점 간의 유동량을 가중치로 고려하므로 중심

성이 높은 결절점과 연결되거나 유동량이 많을수록 위세

중심성이 높아진다[21].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국제적인 정치 관계, 무

역관계, 도시 간 관계에서 다양한 지표에 대한 중요성 등
을 다루며 상호간 비교하거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2][23][24][25], 산업연관
표를 활용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3. 분석방법 및 자료

3.1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분석

방법의 하나인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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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표의 각 결절점은 수요와 투입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결절점의 값이 크다면 산업간 교류액이 큰 것
이고, 이는 해당 산업 간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위세중심성은 결절점들 간의 직접 연결뿐만 아니
라 간접연결을 고려하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
의 중심성도 반영하는 개념으로, 어떤 산업 자체의 중심
성과 함께 해당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타산업의 중심성

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세중심성이 높은 산
업은 전체 산업네트워크에서 타 산업에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산
업의 중심성(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위세중심성이 낮은 산업부문의 경우 전체 산업네트워크

에서 주변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세중심성
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 노드의고유치
 노드 의이웃노드들의집합
 중심성값

3.2 분석자료

산업연관표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경제

구조분석, 경제예측 등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58년부터 작성되기 시
작하였으나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

인 산업연관표는 1960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시작
하였다[26]. 이 연구에서는 2013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표를 이용하였다. 공급사용표의 산업별 생산구조는 산업
내 여러 가지 상품이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

기 때문에 투입산출표보다 경제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계
망속에서 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투입산출표의 생

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
는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 혹은 재조

정 된다. 2013년 산업연관표의 경우 국제산업분류(ISIC 
ver.4)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KSIC 9차) 등을 반
영하여 대분류 30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분류, 
기본 328부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소분
류자료를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 노드를 찾는 분석방법이므로, 위세중심성이 높은 
산업은 산업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표
2>는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부문의 위세중
심성을 분석한 결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제품 제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가

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전기업 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수
적인 동력산업으로 국가산업이 유지되기 위한 기반이 되

는 산업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성 순위
가 각각 1위, 2위, 4위, 7위를 차지하여 중심성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타 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산
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보통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보호·육성하는 산업이므로, 한국 역시 이러한 
산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로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의 경우 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

업군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로운
송, 대규모 운송이 가능한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이 각
각 6위, 8위, 10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산업네트워크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송수단 간의 합리적 분담체계와 연결수송체계

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제조업의 경우에

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다. 해당산업의 경우 고용
이 많고 다수의 부품제조업에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확대

에 큰 몫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즉, 기초유기화학물질 제
조업(3위),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5위), 기타플라
스틱제품제조업(13위), 자동차 부품제조업(14위), 기타 
화학제품제조업(16위),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17위), 
열간압연강재 제조업(18위)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의 중
간재역할을 하는 산업들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산
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주요산업을 반도체, 가전, 자동
차, 석유화학, 섬유패션, 조선·해양플랜트, 기계, 철강, 디
스플레이 등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다(산업통상
자원부, 2014). 그러나 이러한 주요산업들은 대부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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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tige Centrality Analysis of Industry Sector
Rank Name of Industry Sector Centrality Value

1 Petroleum product manufacturing  97.108
2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mining 89.819
3 Basic organic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38.297
4 Gas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gaseous fuel through mains 24.816
5 Synthetic resin and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9.345
6 Road transport 8.107
7 Electricity supply 7.981
8 Water transport 6.769
9 Wholesale and retail trade 6.725

10 Air transport 6.094
11 Food and beverage services 2.718
12 Educational services 2.417
13 Other plastic product  manufacturing 2.238
14 Motor vehicle engine and part  manufacturing 1.850
15 Renting and subdividing of  real estate 1.763
16 Other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1.757
17 Basic inorganic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1.551
18 Hot rolled steel plate and  sheet manufacturing 1.480
19 Medical and health care  services 1.475
20 Other manufacturing 1.455

⦙
142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manufacturing 0.121
143 Other telecommunications 0.121
144 Metalworking machinery  manufacturing 0.111
145 Wood manufacturing 0.108
146 Semiconductor and display  board manufacturing machinery manufacturing 0.103
147 Postal services 0.101
148 Textile spinning 0.094
149 Other animal farming 0.088
150 Residential building rental  services 0.081
151 Starches and sugar  manufacturing 0.077
152 Wooden product manufacturing 0.066
153 Other construction 0.063
154 Cattle farming 0.043
155 Forestry 0.039
156 Social security insurance 0.038
157 Tobacco product manufacturing 0.033
158 Motorcycle, bicycle,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0.030
159 Pulp manufacturing 0.022
160 Trailers and motor vehicles  with special equipment manufacturing 0.021
161 Railroad vehicle and part  manufacturing 0.020

국의 10대 수출품목에 해당되며, 이렇게 10위권에 오른 
이후 평균 23년으로 집계되어 고착화된 채 신성장산업
을 찾지 못하고 있다[27]. 따라서 해당 산업군에 대한 중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함께 거시적인 보호·육성전략이 필
요하다.
넷째, 수출증가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산업 및 그와 

관련된 부품산업의 생산과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
는 고용·소비의 증가로 파급되면서 내수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시장은 침체

된 모습을 모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네트워

크 내에서 도매 및 소매업(9위), 음식점 및 주점업(11위), 
교육서비스(12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15위), 의료 
및 보건업(19위)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즉, 산업정책수립에 있어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
자가 이루어진 데에 반하여 내수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하였다.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성장률의 둔화가 가시화됨에 따

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이 한층 높

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경제정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28]. 현재까지 한국의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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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기조는 수출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으나, 한국의 산업네트워크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

석되었으므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전

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철도차량제조업, 특장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펄프 제조업, 임업, 담배제조업, 펄프제조업, 사회
보장보험업 등의 경우 중심성이 낮아 전체산업네트워크

에서 주변적인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국가가 이 산
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칠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개방경제체제에서 각 국가 간 그리고 각 산업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거시적·미시적 산업정책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

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

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
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
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

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
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

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제품,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원

유 및 가스채굴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둘째, 도로운송업, 수
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의 물류산업군의 파급효과가 높
게 분석되었다.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 제
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으나, 이와 
연계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품산업군인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기타플라스
틱제품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열간압연강재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

의 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넷째, 산업정책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 온 도매 및 소매업, 음
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과 같은 내수산업들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특장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철도차량제
조업, 임업, 담배제조업, 펄프제조업, 사회보장보험업 등
의 경우 중심성이 낮아 전체산업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인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엔저, 고령화 등 우호적이

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의 효율적·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정밀한 분석방법이 더 많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력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
료가 되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종합점수화기법 등으로 산업의 전후
방연쇄효과 분석결과와 중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

력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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